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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禧 - 1924. 05. 20

人生과宗敎

金鳳來

  十九世紀의膨脹하엿던科學的精神은畢竟에宗敎를否認하는同時에 現實主義 

唯物論은그의머리를들게되여스며 이에生物學者는더욱宗敎나 其他모든形而

上學을冷笑할만아니라 生物進化論者들은이를全혀破壞하려함에至하엿다 그

럼으로科學萬能의소래는全世界를震蕩식혀스며 모든靑年들의心理를動搖케하

며 誘惑하여 靑年들로하여곰徹底한硏究나見解도업시 人生이무엇인지도 人生

과宗敎의關係가如何한지도드모지모르고 空然히盲目的으로宗敎는忘想이나迷

信에만돌여 否認하며 排斤한것이엿다

 그러나아모리科學的精神이發達되며 現實主義가膨脹할지라도 宗敎는 이宇宙

間에서우리人生이全滅키以前에는到底히언제던지업서지지안을줄노안다 人生

이이地球덩어리우에나타나자 宗敎도나타나게되여스며아서人生이그形跡을

감초이게되는날이라야 宗敎도亦是업서질것이다 그런즉人生과宗敎는何時에던

지分離치못할것임으로 우리가宗敎를完全히徹題徹尾하게理解하며 한人生과

宗敎의關係를圓滿히探知하려면몬저人生이란무엇인지를몰나서는안될줄노생각

한다.

 그러면人生이란무어을云함인가?近代生物學者의말과갓치 無에서부터 電子 

原子 元素 無機物 有機物 原形質 蛋白質이次例대로變化하여된 아메바가漸々
進化하여 微細한生物이되여서그는다시食蟲類(Tupaia) 擬猿類

(Propithecantropus)即猿人이되여 原因은한原人 眞正人이되여서現代人에

至한 頭骨이잇고胴部가잇스며 一對의手와一對의足이잇고 頭部에는耳 目 口 

鼻와 胴部에는乳頭 臍가이스며各손과발에는五個의指와趾가잇는 이것을가라

처서 우리가人生이라고하는가?이問題에對하야서는 讀者여러분서도 미리 

圓滿히了解하시겟지마는 決코우리가이것만을指稱하여人生이라할수업는것이

다 萬一上述한生物學者들의主張과如히 아메바로부터進化하여된것이 其全体

에包含되여잇는 모든原形質의理化學的變化로써만되엿다고하는所謂精神의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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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를밧아 活動하며 動作하는이것이참人生이라고하면 人生이란 송장에서特別

히다를것이무엇이며 唯人이最貴라고發言할것이무엇인가? 그러나이것은참人

生이아니다 다시말하면 眞正한人生이란이러한것이아니다

참人生은 곳 肉的本能과 靈的本能이잇서 그래서이靈肉이合一하여 生的形態

를成한것을 가라처 우리가人生이라함은事實이認定하는바이다

換言하면 人生은肉體와精神以外에 無形的存在인 靈이잇서 생的活動을하는것

이다 그리하야人生은恒常이現存世界를不滿이녁여 다른靈的 完全하고滿足한

世界를憧憬하는것이다

그리고한人生은언제든지 人生은何處로써비롯하여스며 何處에서終結될는지!

何故로이宇宙間에生活하고잇는지!하는모든人生問題 人生觀을探知하여보려고

애쓰는것이다

한人生은現世界에서一時도停止함이업시時々로生活을繼續하는것이다 그러

나우리人生이이世界에서生活하고잇는가온대에는 本來우리人生이란自體로부

터도不可解의難問으로造成된것이지마는 참으로數로써는能히計算할수업는無

限한것即人生으로써는到底히解決할수업는難問題나矛盾이生起게되는것이다 

그럼으로人生은恒常이러한難問이나矛盾을或은科學으로나 政治的으로 或은技

藝上으로나 經濟的活動으로써解決하여보려고勞力하나 그에서는圓滿하고徹底

한解決을得치못하게되엿다 그리하여人生은다시人生問題解決의가장偉大한權

威를가진宗敎에歸依케되는것이다 故로人生은언제던지宗敎그것과는날수업

다

그러면如斯한人生과一時도分離치못할宗敎는如何한者이며 人生과의關係는엇

더한것인가?上述함과如히宗敎는果然人生問題解決中에 가장價値잇는要素를가

진者이다 故로우리가人生이되여完全한人生觀을硏究하며 建設코저하면到底히

이를蔑視하여서는안된다萬一近代科學者가이를蔑視하며 는否認한다하면 其

는人生이되여서도 眞正한人生觀은맛보지못하고 盲目的으로 即 動物的, 獸的, 

機械的으로써生活하는人生에不過할것이다 한人生은宗敎에서밧게는安心과 

快樂과 立命을得할수업는줄노나는私有한다 그러나宗敎的生活은逸樂보다도犧

牲을좃케역이며 卑賤한動機보다도人類를解放하는高尙하고 嚴肅한生活인것이

다 그리하여宗敎 그것은 이現實生活을蔑視하고 이實証世界에는何等의意義나 

價値를두지안코即宗敎는 이感覺世界에比하여서는 一層高尙한不可見의靈的世

界를重視하고 人生을自然界와밋 物質界以上으로놉게하야 靈的生活 內生活 

永遠한生活로써生活의眞髓를삼도록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宗敎는新生活의建設과創造를目的으로하여 몬져人類生活의矛盾이

나 反對나 高低의區別을察知하고 다음으로罪惡과官能의世界로부터脫離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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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間全軆의힘으로 絶對的 令媛적生活에闖入하는것을主眼으로삼는것이오 
아서卑俗賤薄한樂天主義나 厭世主義 懷疑主義에反하야一面으로는人生의邪惡

醜陋한 暗黑面의存在를알고 他面으로는其救濟 改善의可能과 精神的 靈的生

活의要求를肯從하는것이다

即宗敎는生活에對한激烈한矛盾 理想과實現에對한矛盾을根據로삼고 精神的 

靈的發達을豫想하는것이다 宗敎는現世의滿足을目的으로삼지아니하고 우리의

精神的要求와 靈的 道德的必要를滿足케하는것임으로其主眼은特히全軆生活의

內的向上 即우리의眞我的 靈的 精神的生活을捕捉함에在한故로 比에對한最大

의抵抗과妨害는情神及生活의分裂과 放心으로써滿足하고 다만實在의外的에만

關係된일을保特하며 內的攝政을求하야奮鬪하려는마암이업는生活이다

한人生의게는宇宙와其根柢가同一한靈的生命이잇는故로宇宙全軆에對하야同

情과愛着의感이잇나니 이것이곳내가只今말하는宗敎의起源이라고할수잇다

實例를들어말하면 여기父母를일코迷路에서彷徨하는孤兒의아처로운울음소래

를들을에自然한同情의淚를흘니지안을者어대잇스며 父母妻子를다離別하고

萬里異或에몸을던진외로운나그내가東庭에오르는淸皓한秋月을볼속깁히

戀々한鄕愁를늣기지안을者어대잇스며 압헤한기菊花를볼에 어느누가사

랑치안으며萬里蒼海에달빗치비최여銀波를니르킬 누가마암이爽快치안히할

가?이모든宇宙萬象에對한人生의態度가다!宗敎에서基因된것이며 人生의獨特한

精靈한精靈의活動인것이다

는宗敎는個人이精神生活의救世主되는神과交通하는것으로始함이아니오 自

己는곳精神生活과同一하다고自覺함으로브터始하는것이다 如斯히宗敎는生命

은最初로브터表面에發現함이아니오 몬저人心內部의爭鬪로브터始하는것이니

即宗敎的爭鬪는곳靈的生活의內容을爲하는爭鬪이다 然이나靈的生活은곳新實

在의創造的인故로思想으로던지行動으로던지恒常新方面을開拓하며旣存事物을

開展하야將來의事物을助長케하는것이니 이것이곳宗敎의根據이며한如此한

靈的生活의獨立自存을背定하는與否는人生의最大問題이나此를背定할아니라

如此한生命이人心內部에活動하게되여야宗敎의基礎가確立케되며如此한基礎上

에建設한靈的生活의宗敎라야內的生命으로因하야普遍的生命에參加할수잇는本

源的統一과靈的生活의內容이豊富하고明瞭하야積極的健鬪의態度을니르키게되

는것이다 그런즉最終으로멧다듸말하려하는것은즉우리들人生이란이身軆가宗

敎그를爲하여서생긴것이아니라 宗敎그것이곳우리人生을爲하여서생긴것은우

리가確信不疑할바이며 그리하여宗敎가우리人生을爲하여생겻기문에人生은

恒常宗敎를利用하여上述한바와갓치우리人間生活에헤일수업는矛盾이나不合理

한것을解決하고이罪惡과官能의世界 不平과滿足이充溢된이現實世界에서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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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靈的 精神的 絶對的 永遠한矛盾이업는圓滿하고完全한世界에到達하려고

努力하는것이며開闢以來로우리人類가其를爲하여奮鬪하며努力한結果로精神的

으로나物質的으로今日과갓흔二十世紀의文明을맛보게된것이다 萬一人間의始

作以來로우리人間가온대에宗敎가업시우리人生은거저이矛盾撞着하고不平不滿

한現實世界를그대로滿足히넉엿더면今日과갓흔燦爛하고嚴肅한文明은에도想

像하지못하여슬것은多言할必要도업는것이다 우리人間에現出된모든哲學 科學 

詩歌 藝術 文學 政治 經濟其他諸般學問이나學術도다!이矛盾이업는圓滿하고完

全만世界를憧憬함으로브터生起한宗敎의努力으로생기게되는것이며갓흔根據와

目的下에서出來한것이다 그런즉우리는永劫에서永劫으로흐르는時間!始作이업

스매한終末도업슬時間! 아참이가면저녁이오고저녁이가면아참이오고今日이

지내면明日이오고明日이지내면再明日이오고花欄春城에萬化方暢하고푸른하날

맑은空中에雲雀이노래하는다스한봄날을갓치지내며 芳草綠陰이鬱蒼々한炎

天夏日이살갓치오며 千紫萬紅이山岳을물들이고 皎々明月이半空에彷徨하는悲

寂한가을이電光갓치지내면 朔風寒雪이萬物을襲伏하고 靑松綠竹이自節을자랑

하는쓸々한겨울이猛虎갓치오는이時間! 空漠하고蒼々한宇宙-無限히空濶하고

無限히廣大한空間!이가운데서生活하는사이에우리의압길에는狂波怒浪이거츠러

잇스며 荒野險山이疊々히싸혀잇고悲哀 煩惱 不平이업는업는것이다 然則우

리는이러한이人間 이世界를進行하는가온대오직우리의生을宗敎에依托하여現

實以外의靈的完全한世界를爲하야努力함으로써우리의運命을開拓하며虛僞가아

닌假飾이업는完全한理想的世界에到達하기를 
                                       一九二四. 三. 二二 (碧 波)


